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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과 정책과제 모색 ’

 -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, 제4차 성 평등 정책포럼 주최
 - 다문화수용성 제고 사업의 성과와 한계, 사회통합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모색

[ 사진 및 영상자료 : 사진 자료 있음]

○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(소장 이수인)는 17일 오전 10시‘지

역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’을 주제로 

제4차 전북 성 평등 정책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(ZOOM) 방식으

로 개최하였다. 

○ 이번 포럼에서는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

사회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원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

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실태 및 관련 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을 

점검하고 향후 대안 마련을 지역사회 관점에서 살펴보았다.  

○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영태(대구여성가족재단, 선임연구위원)는 

‘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(여가부)’결과 및‘대구지역실태조사’

를 토대로 성과 연령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정도와 특징을 시계열

적으로 분석하고, 향후 정책과제로‘다문화 이해교육’의 필요성

과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였다.   

○ 발제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문화이해교육의 컨트롤타워 마련 

필요성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및 강사교육의 

체계화, 다문화 축제 확대, 이주민과 함께하는 한국문화교육과 한

국인을 위한 다문화 교육 추진,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

창구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.  

○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

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

수용하고 이주민을 존중할 수 있는 인권 중심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

전제될 때 지역사회 통합이 이루어 질수 있음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

자리라고 평가했다. 



     


